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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finite obje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udy presents concrete objects of the shape of adult women's neck and shoulder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eatures of five age groups; the former young age, the latter young age, the former middle 

age, the latter middle age and the old age.

2. The study presents concrete objects of adult women's neck and shoulder by the body types; bend-forward 

type, straight type and lean-back type in order to be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body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h叩e of neck and shoulder needs the several concrete objects of each types because of the variable 

factors in size and body types. But the concrete objects of the types referred in five age groups contain all 

the important factors and enable to design the body suitable clothes.

2. This study shows that generally bend-forward type contains rising shoulder and lean-back type contains 

drooping shoulder, and straight type contains average value of neck and shoul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developed the body-suitable clothes of bend-lbrward type, straight type and lean-back type.

Key -words : shapes of Neck and Shoulder, five age groups, bend-forward type, lean-back type, straight type.

I.서론

인체는 복잡한 곡면구조체일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인종별, 시대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柳澤, 1976) 신체적 합성이 높은 의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체의 특징을 의복설계에 구체적 

으로 반영해야 필요가 있다.

頸部와 肩部의 형상은 頭部와 體幹部를 연결하여 

칼라원형 및 길원형의 목둘레선과 어깨솔기선, 어깨 

경사각도, 소매둘레선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의복의 支持部로서 의복의 전반적인 적합 

성이나 드레이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이 

다. 인체의 입체형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의복설계의 관점에 

서는 조그만 개인차에도 평면 패턴상에서는 매우 다 

른 형상을 나타내므로(平澤, 1990) 인체 중에서도 특 

히 섬세한 부위인 頸部와 肩部의 형태파악에는 신중 

을 요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신체의 형태적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河村(1987)는 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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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部를 크기 만으로 大 • 小를 분류했을 경우, 여자의 

28%와 남자의 18%가 형태적으로는 부적합하게 된 

다고 보고하였고, 平澤(1983)도 頸 • 肩部를 형태적 

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의복설계를 위한 연령구분은 대개 체형변화의 관 

점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한애미(1987)는 40〜55세를, 

서승희(1985)는 40〜49세를 중년기로, 손희순(1989) 

은 35〜39세를 중년초기, 40〜49세를 중년중기, 50〜 

54세를 중년후기로 분류하였고 그 이전은 청년기, 

그 이후를 노년기로 보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서는 연령구분의 방법은 약간씩 달리 하고 있으나 대 

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의복설 

계의 입장에서는 각 시기마다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 

적 특징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성복은 업체마다 

목표로 하는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체형의 분류는 남윤자(1991)와 권 

숙희(1997)의 방법에 의하여 정의하였다. 바른체형 

은 귀구슬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선이 어깨관절의 

중심과 배두께의 이등분점을 지나는 체형으로 하며. 

젖힌체형은 기준선이 바른체형에서 보다 뒤에서 수 

직으로 내려간 체형으로 하며, 숙인체형은 기준선이 

바른체형에서보다 앞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체형으 

로 한다.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체형별, 연령층별 의복의 

신체적합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연령층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전기, 청년후기, 중년전기, 중 

년후기, 노년기로 나누어 비교 • 분석한 후 유형화한 

다.

2.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체형별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하여 숙인체형, 바른체형, 젖힌체형으로 나 

누어 비교 • 분석한 후 유형화한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계측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계측방법은 선행연구의 

제1보(김희숙, 2000)에서와 동일하다.

1) 19세〜64세까지의 전 연령층의 성인여성을 대 

상으로 계측된 계측치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 

소값, 변이계수 등을 구하여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頸 • 肩部의 전반적인 형태와 개인차를 파악한다. 계 

측항목은 ① 마틴식 인체 계측법에 의한 계측치 67항 

목, ② 사진 계측법에 의한 계측치 6항목, ③ 써지컬 

테이프법에 의한 계측치 8항목, 총 81개 항목이다.

2) 다변량 분석에 의하여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 

部의 구성 인자를 추출하고 추출된 인자의 내용을 비 

교 • 분석한 후, 군집분석을 통하여 頸部 및 眉部를 

공통된 몇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한다.

3)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연령층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전기, 청년후기, 중년전기, 중 

년후기, 노년기로 나누어 비교 • 분석한 후 유형화한 

다.

4)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체형별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하여 숙인체형, 바른체형, 젖힌체형으로 나 

누어 비교 • 분석한 후, 유형화한다.

2. 성인여성의 연령구분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령구분방법은 권숙희(1998), 김 

순자(1992)의 방법에 따라 19〜24세를 청년전기로. 

25〜34세를 청년후기로, 35〜44세를 중년전기로. 45 

〜54세를 중년후기로, 55〜64세를 노년기로 분류하 

였다. 18〜24세의 연령층은 성장완성기의 집단으로 

서 연령층이 높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체형의 다양성 

이 적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三吉, 1993), 

24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잡 • 다양한 

체형으로 변화해 간다(전경숙, 1981). 김순자(1995)는 

35〜44세를 중년전기로, 45〜54세를 중년 후기로 분 

류하여 45세를 전후하여 체형의 변화가 현저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권숙희는 25〜34세를 청년기와 중 

년기의 분류기점으로 삼고 있어서 체형의 변화가 많 

은 시점을 연령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복설계의 관점에서, 연령구분을 하는 것이 효과 

적인지 연령구분 없이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파악하 

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손희정(1995)과 최은주(1996)는 다 

만 각 연령별로 유형의 분포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최유경(1997)과 정명숙(1994)은 

의복설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체형적 특성이 각 연 

령층별로 추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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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복설계의 관점 

에서 해석한 성인여성의 체형은 부위에 따라 연령별 

변화양상이 다르며 크기 면에서보다는 형태 면에서 

연령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연구는 각 연령별로 파악하되 부위별로 해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성인여성의 체형구분방법
본 연구에서는 頸部와 肩部의 체형적 유형을 측 

면체형의 유형에 근거하여 파악하기로 하였으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측면체형의 분류기준을 우 

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新田（1975）은 옆중심선과 수직선과의 위치를 비교 

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정체형은 앞겨드랑이점에 

서 수직으로 내려간 선이 허리선에서 옆중심선과 일 

치하거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한다. 반신체형은 앞 

겨드랑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선이 허리선에서 옆 

중심점보다 뒤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체형으로서 가 

슴이 뒤로 젖혀지는 체형이기 때문에 앞겨드랑점이 

뒤로 이동된다. 굴신체형은 앞겨드랑점에서 수직으 

로 내려간 선이 허리선에서 옆중심점보다 앞에서 수 

직으로 내려간 체형으로서 앞으로 숙여지는 체형이 

다. 문화식체형분류법（1979）은 신체의 전후에 수직 

선을 내려서 체형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Samuel 

（1984）은 수직선 검사방법（Plumb line test）에 의하여 

체형을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측면체형의 

분류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유형간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新田의 분류방법은 2개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위 

치를 비교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이나 중년기 이후 

의 여성은 위팔부분의 뒤쪽둘레가 늘어나므로 팔의 

이등분선이 이동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 

식방법은 인체의 전후에 수직선을 그어서 기준선으 

로 함으로써 상하의 전반적인 체형을 포괄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Samuel방법은 귀구 

슬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연 

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상당히 갖고 있다（남 

윤자, 199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 

가 많고 객관적이라 보여지는 新田의 분류방법과

Samuel의 방법을 채택하여 피험자들의 간접계측자 

료를 분석하였다.

m.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계측치 및 체형분석

1）마틴식 인체계측법에 의한 계측치의 분석

（1）성인여성 頸 • 肩都의 연령층별 특성분석

성인여성의 頸 • 肩部의 연령층별 특성과 변화추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여성 549명을 대상으로 

67개의 계측항목 및 지수치항목에 대하여 연령층별 

로 구분하여 각각 평균값, 표준편차, F-test, Duncan- 

test를 구하여〈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의 연령층별 통계량에 나타난 결과에서 보 

듯이 전체 67항목 중에서 58항목에서 유의차를 보이 

고 있어서 연령 증가에 따른 체형의 변화가 인정되 

었다. 전체적으로 너비항목보다는 두께항목에서 유 

의차를 보이고 있으며 두께항목 중에서도 전면（前 

面）의 두께에 비해 후면（後面）의 두께가 연령 증가 

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크기의 대표항목인 둘레항목에서, 목밑둘레는 연 

령층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데 앞목밑 

둘레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노년기에 

는 오히려 둘레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뒤 

목밑둘레가 연령층의 증가와 함께 변화의 폭이 크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른 목밑둘레의 증가는 뒤목밑 

둘레의 증가와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앞목둘레/뒤 

목둘레 항목에서 중년전기이후부터 그 값이 현저히 

줄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밑 

4cm 상방둘레, 진동부분, 견갑골돌출부분, 어깨부분, 

가슴부분 등 목과 어깨주변의 계측항목에서 공통적 

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년전기 이후부터 변 

화가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 • 노년기로 갈수록 

목, 어깨, 견갑골돌출점, 가슴부위에서의 뒤부분의 

둘레가 늘어나서 편평율（너비/두께）이 줄어들어 원 

형으로 변해 가고 있다. 청년층으로 갈수록 편평율 

은 커지고 있어서 목밑둘레선의 경우는 타원형을 이 

루고 있다.

목밑 4cm 상방둘레의 부분에서는 목밑둘레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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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cm）〈표 1> 마틴식 인체계측법에 의한 계측치의 연령층별 통계량

계측 항목

청년 전기 

19 〜24세 

（n 니 12）

청년 후기 

25 〜34세 

（n늬 10）

중년 전기 

35 〜44 세 

（『116）

중년 후기 

45 〜 54세

（n티 09）

노년기 

55 〜64세 

（n 니 02） F-test Duncan-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云
평균

표준

편차

H1 신장 159.62 5.04 158.04 5.19 157.02 4.97 156.33 4.35 153.93 5.07 12.28*** a b c c d
H2 목뒤점높이 136.15 4.68 134.45 4.28 132.98 4.27 132.27 4.03 130.67 4.36 8.61*** a b be c d

높 H3 목옆점높이 136.02 4.54 134.08 4.62 132.53 4.03 130.65 4.63 128.77 3.95 8.49*** a b c c d
이 H4 목앞점높이 131.15 4.39 129.41 4.73 127.87 4.33 126.52 4.12 124.46 4.37 8.07*** a b c c d
항 H5 목 4cm 상방뒤점높이 139.81 4.87 137.90 4.24 136.49 4.59 135.35 3.93 133.79 4.21 8.31*** a b c c d
목 H6 어깨끝점높이 129.47 4.16 128.24 4.85 127.07 4.16 125.75 4.31 123.93 4.58 5.58** a ab b be c

H7 앞겨드랑점높이 120.27 4.2! 118.98 4.11 116.63 4.01 115.80 3.83 113.39 4.27 7.14*** a b c c d
H8 뒤겨드랑점높이 119.82 4.38 118.35 4.08 116.76 3.86 115.49 3.78 113.30 4.18 7.04*** a b be c d

G9 뒤목밑둘레 J5.77 1.04 15.94 1.13 16.53 1.21 17.05 1.29 37,55 1.36 13.59*** d d c b a
G!0 앞목밑둘레 22.70 0.78 22.93 0.89 23.14 0.8! 23.40 0.92 23.49 0.86 1.76

둘 

레 

항 

목

Gil 뒤목밑 4cm 상방둘레 12.82 0.88 12.96 0.98 13.31 1.00 13.47 1.12 13.94 1.09 8.04*** c c b b a
G12 앞목밑 4cm 상방둘레 20.85 0.65 21.10 0.76 21.35 0.71 기.37 0.83 21.34 0.68 1.40
G13 신동둘레 36.13 2.36 37.29 2.64 38.57 2.78 39.82 2.80 40.55 2.96 20.34*** d c b ab a
G14 앞가슴둘레 41.57 3.54 42.05 3.81 43.59 3.52 45.67 3.32 45.24 3.64 5.38** b b ab a a
G15 뒤가슴둩레 40.54 2.86 41.97 2.98 44.01 3.34 44.96 2.85 47.03 3.49 8.97*** c b b ab a
G16 앞허리둘레 33,74 2.76 35.69 3.02 37.03 3.08 39.53 3.41 40.83 3.53 28.77*** d c b ab a
G17 뒤허리둘레 32.96 2.86 34.25 2.69 35.47 3.13 36.87 3.32 38.58 3.68 15.31* 셔 d c be ab a

LI8 목앞길이 6.93 0.86 6.47 0.86 6.04 0.82 5.64 0.86 5.09 0.51 9.06*** a ab c cd d
L19 목뒤점~어깨끝점 19.82 1.58 19.98 1.16 19.66 1.08 19.52 1.03 19.47 0.94 3.81* a a b b b
L20 목앞점~어깨끝점 19.14 1.25 19.01 1.12 18.87 1.09 18.71 1.14 18.55 1.07 1.68
L21 어깨끝점~뒤겨드랑점 13.63 1.21 13.98 1.46 15.24 1.74 16.07 1.83 16.72 1.87 10.94*** d d c b a
L22 어깨끝점~앞겨드랑점 10.96 0.64 11.27 0.62 11.74 0.84 12.10 0.93 12.56 1.07 8.74*** d d c b a
L23 목앞점〜유두점 20,94 1.28 20.20 1.18 20.79 1.24 기,05 1.04 21.37 1.23 11.27*** d c b ab a
L24 목옆점〜유두점 25,20 1.34 25.69 1.28 26.13 1.42 26.95 1.35 27.24 1.54 15.02*** d c be b a

길 

이 

항 

목

L25 어깨점~유두점 22.73 1.26 22.87 1.16 23.54 1.34 24.13 1.22 24.49 1.27 12.49*** d c b a a
126 목뒤점〜견갑골돌출점 24.1! 1.17 24.84 3.29 25.53 1.47 25.65 1,54 26.28 1.60 5.51** ab ab b b a
L27 목옆점~견갑골돌출점 겨.47 1.81 24.11 1.30 24.53 1.20 24.75 1.28 25.37 1.38 4.06* b b ab ab a
L2S 어깨점~견갑골돌출점 20.94 1.20 20.65 1.05 21.96 1.18 22.54 1.17 23.48 1.26 5.97** ab ab b b a
L29 앞품 32.70 1.42 32.73 1.79 32.71 1.64 32.81 1.43 33.27 1.85 4.53* ab b ab ab a
L30 뒤품 36.52 2.04 36.73 2.42 37.03 2.32 37.14 2.01 38.07 2.66 8.06*** d c b ab a
L31 앞중심길 이 33.58 2.51 33.80 1.97 33.36 1.74 33.18 1.93 33.06 1.62 1.65
L32 등깉이 38.91 2.38 39.61 1.94 38.86 1.85 38.37 2.07 38.54 1.91 3.41* a a b b b
L33 앞길이 40.59 2.46 40.76 2.28 40.03 2.33 39.95 2.08 39.78 2.13 1.79
1.34 뒤길이 40.13 2.66 40.85 2.98 41.23 2.80 41.68 2.70 시.05 3.07 2.84* b ab a a ab
L35 진동깊이 16.33 1.34 16.10 1.30 16.22 1.35 16.78 !.45 17.28 1.41 5.06** ab ab b a a
L36 어깨길 이 12.07 1.18 12.57 1.04 12.29 0.93 12.55 1.07 12.84 1.13 3.08* ab ab b ab a

경사
A37 우어깨경사각도 23.05 4.03 22.05 4.66 22.78 4.34 22.04 3.52 21.17 3.7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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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계측 항목

청년 전기 

19 〜24세 

（n 미 12）

청년 후기 

25 〜34세 

(E10)

중년 전기 

35 〜44세 

>116)

중년 후기 

45 〜 54세 

(n=109)

노년기 

55 〜64세 

(n=102) F-test Duncan-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昱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준
 차

一
 
표

편

一

평균

준
 차
 

표
 
편
 
.

무게罪 W38 체중
항목

55.35 5.28 53.35 6.28 55.72 6.44 57.79 6.52 58.36 6.70 9.85*섀 d cd c b a

너 B39 목밑너비 13.22 0.87 13.02 0.95 12.91 1.14 12.83 1.04 13.72 0.98 1.36
비 B40 목밑 4cm 상방너비 11.51 0.57 11.01 0.69 10.97 0.64 10.92 0.70 10.90 0.64 1.41
항 B41 어깨너비 36.78 1.49 36.68 1.88 36.57 1.83 36.16 1.59 36.01 1.27 4.77* b a a ab ab
목 B42 가슴너비 27.84 1.35 27.54 1.91 28.05 1.74 28.70 1.79 28.83 1.94 19.57*** d c b a a

D43 목밑뒤두께 4.37 0.46 4.73 0.51 5.06 0.65 5.48 0.71 5.67 0.75 7.35*** d c b a a
匸 D44 목밑앞두께 7.02 0.63 6.99 0.70 7.03 0.73 7.15 0.85 7.07 0.79 1.69
' D45 목밑 4cm 상방뒤두께 3.96 0.38 4.18 0.42 4.30 0.50 4.48 0.52 4.54 0.61 4.88** ab ab b a a
2 D46 목밑 4cm 상방앞두께 6.71 0.50 6.70 0.49 6.65 0.59 6.63 0.63 6.60 0.52 1.31
g D47 어깨두께

14.27 1.25 14.59 1.28 15.51 1.32 15.79 1.36 16.45 1.56 6.98*** d d c c a
「 D48 진동두께 10.22 1.19 10.87 1.24 11.45 1.48 12.26 1.54 12.57 1.68 7.73*** d c b a a

D49 가슴두께 기 56 1.66 22.08 1.79 23.05 1.86 23.81 1.94 23.93 1.89 17.57*** d c b a a

150 펀평율I 1.17 0.04 1.10 0.06 1.06 0.06 1.01 0.09 0.99 0.08 9.53*** a b c d d
151 편평율 H 1.08 0.03 1.02 0.02 1.00 0.02 0.98 0.02 0.98 0.02 2.90* a a ab b b
152 편평율皿 2.51 0.05 2.51 0.07 2.36 0.06 2.29 0.05 2.19 0.04 10.07*** a b c cd d
153 편평율IV 1.21 0.07 1.25 0.07 1.22 0.04 1.21 0.04 1.20 0.03 4.74** a a ab ab a
154 Rohrer 지수 127.93 15.27 133.03 18.37 143.93 19.26 157.37 20.0 159.90 20.37 38.67*** d c b ab a

지 155 목앞점~어깨끝점

목뒤점~어깨끝점 0.97 0.03 0.96 0.03 0.96 0.02 0.96 0.02 0.95 0.02 3.02* a a b b b
156 앞길이，뒤길이 1.01 0.06 1.00 0.06 0.97 0.05 0.96 0.04 0.97 0.04 4.78** a b ab ab ab

수 157 앞중심길이/등길이 0.86 0.04 0.85 0.05 0.86 0.04 0.86 0.04 0.86 0.05 1.70
158 앞품「뒤품 0.89 0.07 0.89 0.06 0.88 0.06 0.88 0.06 0.87 0.05 5.67** a a b b c
159 목밑둘레/가슴둘레 0.47 0.03 0.47 0.03 0.45 0.02 0.44 0.03 0.43 0.02 10.79*** a a b c d

항 160 앞목둘레《뒤목둘레 1.44 0.07 1.44 0.08 1.38 0.06 1.34 0.06 1.29 0.06 8.07*** a a b c d
161 어깨끝점〜앞겨드랑점

"어깨끝점 ~ 뒤겨드랑점 0.77 0.07 0.77 0.06 0.77 0.06 0.75 0.05 0.75 0.05 3.77* a a b b b

모 C62 목밑둘레선 둘레차 4.80 0.67 4.81 0.79 5.01 0.76 5.61 0.68 5.76 0.70 8.75*** c c b a a
C63 목밑둘레선 전후높이차I 5.00 0.44 5.04 0.54 5.11 0.57 5.75 0.62 6.21 0.78 934*** d cd c b a
C64 목밑둘레선 전후높이차!！ 0.13 0.09 0.37 0.12 0.45 0.15 1.62 0.25 1.90 0.38 13.04*** d cd be b a
C65 목밑둘레선 전후높이차皿 4.17 0.35 4.67 0.42 4.66 0.42 4.13 0.37 4.31 0.40 5.64** ab a a ab b
C66 목옆점높이一어깨끝점높이 6.55 0.65 5.84 0.53 5.46 0.48 4.90 0.49 4.84 0.41 7.55*** a b b c c
C67 목앞점높이一 어깨끝점높이 1.68 0.38 1.17 0.26 0.80 0.19 0.07 0.16 0.08 0.11 10.47*** a b c c d

핀평윤 I : 목밑너비목밑두께 편평율 : 목 4cm 상방목밑너비/목 4cm 상방목밑두께, 편평율皿 : 어깨너비/어깨두께, 편평율IV : 가슴너비/가슴 

字께. Rohrer지수 : （체중시장jxW 목밑둘레선둘레차 : 목밉둘레선一목 4cm 상방목밑둘레, 목밑둘레선전후높이차 ] : 목뒤점높이-목앞점 

높이. 목밑둘레 선전후높이 차II : 목뒤 점높이-목옆점높이, 목밑둘레선전후높이차皿 : 목옆점높이-목앞점높이 

*p<0.05, **p<0.01, ***p<0.001
Duncan test 결과 P3.05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나는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a>b>c>d）.
두 문자가 겁쳐져서 표시된 집단의 의미는 （예 : ab의 경우） a집단보다는 작고 b집단보다는 크지만 a, b 어느 집단과도 유의차는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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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연령층의 증가에 따른 편평율의 변화현상은 

적어져서 전 연령층을 통하여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목밑둘레선과 목밑 4cm 상방둘레선의 

편평율의 차이에 의하여 목밑둘레선의 둘레 차이가 

연령증가에 따라 적어지고 결국 목부위 단면의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어깨부위 , 가슴부위에서도 목부위와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와 함께 편평율이 둔화되어 수평단면이 원 

형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너비항목의 유의 

차는 나타나지 않는데 비해 뒤두께항목의 증가에 의 

해 편평율이 적어져서 목과 어깨부위의 형태가 원형 

에 가깝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밑둘레선 

과 목 4cm 상방의 둘레차이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커 

지고 있어서 목의 형태가 원통형을 이루며, 청년층 

으로 갈수록 원추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변화요 

인은 칼라원형의 설계에서 앞중심각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목의 길이도 노년층으로 갈수록 짧아져 근육이 

위축되고 목이 앞으로 숙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체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앞점〜어깨끝점/목뒤점〜어깨끝 

점, 앞길이/뒤길이 앞중심길이/등길이, 앞품/뒤품, 어 

깨끝점〜앞겨드랑점 /어깨끝점~뒤겨드랑점에 대한 

지수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앞중심길이/등길이 항 

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으며 

중 • 노년층으로 갈수록 지수치가 적어져서 앞부분 

에 비하여 뒤부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목앞점〜어깨끝점/목뒤점〜어깨끝점, 앞품/뒤품 

의 지수치가 적어지는 현상은 어깨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년층의 경우는 

뒤로 젖힌 어깨를, 중년전기 이후에는 앞으로 굽은 

어깨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앞길이/뒤길이, 앞중심길 

이/등길이, 어깨끝점〜앞겨드랑점 /어깨끝점〜뒤겨 

드랑점의 지수치가 작아지는 현상은 목과 어깨를 포 

함한 상반신이 앞으로 숙여지는 현상을 말하며 청년 

층의 경우는 뒤로 젖힌 체형을. 중년전기 이후에는 

앞으로 숙인 체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연령변화에서도 마찬가 

지로 나타나고 있다(이영숙, 1995). 전 • 후의 다른 부 

위에 비해 앞중심길이/등길이 항목의 유의차가 인정 

되지 않고 있어서 전 • 후의 길이의 지수치의 차이는 

견갑골돌출점과 유두점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어깨끝점〜앞겨드랑점 /어깨끝점一뒤겨 

드랑점의 지수치가 작아지는 현상은 연령증가와 함 

께 뒤진동둘레가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해 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복원형 설계시 진동둘레선의 

설정요인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명숙(199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으며 손희정(1994)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여 목과 어깨부분은 개인차가 큰 것 

으로 판단된다.

어깨경사각도는 연령층의 증가와 더불어 각도가 

작아져서 청년층의 경우는 처진어깨의 형상을, 연령 

이 증가할수록 솟은 어깨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목옆점높이一어깨끝점높이 항목이 중•노년층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어깨경사각도가 작아지고 있는 것 

에서도 알 수 있다. 어깨부위의 두께와 너비항목에 

있어서도 청년층으로 갈수록 납작하고 넓은 어깨의 

형상을, 중 • 노년층으로 갈수록 두껍고 좁은 어깨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정명숙(1995)의 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

목뒤점높이一목앞점높이 항목은 칼라원형설계시 

앞중심높임치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연 

령의 증가와 함께 높이차이가 증가하고 있어서 목밑 

둘레의 형태가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이행해 가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뒤목두 

께의 증가와 숙인체형에의 변화에 기인된 것이라 보 

여진다. 목뒤점높이-목옆점높이는 연령에 따른 증 

가폭이 많은 항목이데 중년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 

한 원인은 중년후기 이후에 목밑뒤두께가 급격히 증 

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년전기에는 

이 항목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 목뒤점에 비해 목 

옆점의 높이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고 있어서 젖힌체형의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며 칼라 

원형설계에 주요한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목 

옆점높이—목앞점 항목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써지컬테이프법의 체표면전개도 상에서 앞 

목안내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목앞점높이一어깨 

끝점높이항목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작아져서 목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목앞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항목의 값이 마이너 

스가 되어 어깨끝점높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가장 

—759 —



132 의복설계를 위한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유형화 n 복식문화연구

많이 나타났다.

한편 목밑둘러卩가슴둘레 항목에서 중년 전기이후 

부터 그 값이 현저히 줄고 있는 것은. 목밑둘레선이 

연령층의 증가에 따라 약간의 증가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에 비해 가슴둘레의 증가폭은 매우 크므로 

문화식원형설계에서 가슴둘레를 목밑둘레 산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중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의복의 

신체적 합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 

제는 여러 선행 연구들(임원자, 1972; 김선경, 1993) 

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층에 따라 변화 요인이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분석 결과를 의복원형설계의 관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① 중년기 이후부 

터 목과 어깨의 뒤두께가 증가하여 체표면각도의 변 

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연령별로 길원형을 설계할 

때에는 길원형의 ,뒤목깊이의 설정을 연령별로 구분 

해야 할 필요하다고 본다. ② 중년기 이후부터 목밑 

둘레차이가 현저히 감소하여 청년기는 원추형, 중 • 

노년기는 원통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칼라원형설 

계에서 목밑둘레선과 목밑 4cm 상방의둘레선의 설 

정방법을 청년기와 중 • 노년기로 구분하는 것이 좋 

다고 본다. ③ 중년기 이후부터 목밑둘레선의 전 • 

후 높이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칼라설계에 

서 앞중심높임치수의 설정방법을 연령별로 구분하 

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④ 중년기 이후부터 목과 어깨 

가 앞으로 숙여져 숙인체형으로 이행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요인은 의복의 길원형과 칼라원 

형의 설계에서 뒤목둘레의 위치와 깊이, 다아트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성인여성 頸 - 肩部의 체형별 특성분석

(표 2＞는 사진촬영에 의해 체형을 바른체형, 젖 

힌체형. 숙인체형으로 분류한 후 마틴식인체계측법 

에 의한 67항목에 대하여 각각 체형별 평균 표준편 

차. F-test, Duncun-test를 구한 것이다. 67항목 중에서 

54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표 2＞의 본 연구 

의 결과에서 나타난 3가지 체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남윤자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며 유의차가 나타난 항 

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너비항목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뒤 

목밑두꺼〕, 목 4cm 상방목밑뒤두께, 어깨두꺼), 진동두 

꺼】, 가슴두께의 항목에서 숙인체형〉바른체형〉젖힌 

체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 편평율(너비/두께)은 젖 

힌체형〉바른체형〉숙인체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 

다. 목밑둘레선차이는 숙인체형〉바른체형〉젖힌체 

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목밑둘레선전후높이 

차는 숙인체형〉바른체형〉젖힌체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목옆점높이 一 어깨끝점 높이, 목앞점높이 一 

어깨끝점높이 항목에서는 젖힌체형〉바른체형〉숙인 

체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 젖힌체형이 숙인체형에 

비해 처진 어깨인 것으로 보인다.

숙인체형은 젖힌체형에 비해 키는 작고 둘레와 

두께항목이 크게 나타나 비만한 경향을 보이며 신체 

의 뒤부분이 앞부분에 비해 길고 넓은 경향을 보인 

다.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3가지의 각 유형의 

평균값간에는 실루엣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 

지는 않으나 각 집단 내에는 각각의 체형특성을 극 

단적으로 나타내는 피험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 이외에도 각 유형에서 극단적인 값을 

나타내는 형태인자를 수량화하여 의복설계에 반영 

해야 한다고 본다.

2) 사진촬영법에 의한 체형분류

(1) 체형과 연령분포

본 연구에서의 체형적 특징을 위한 분류방법은 

남윤자(1994)와 권숙희(1997)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 

접계측의 측면자료로부터 바른체형 157명(33.2%), 

젖힌체형 149명(31.6%), 숙인체형 166명(35.2%)으로 

분류하였다.

남윤자는 성인여성의 경우에는 숙인체형이 가장 

많고(49.8%) 젖힌체형이 가장 적으며(8.3%) 바른체 

형(20.8%)과 횐체형 (21.1%)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권숙희는 숙인체형의 수가 다 

소 많은 편이나(30.6%) 네가지의 체형이 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 바른체형이 가장 적게(19.4%)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頸部와 肩部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휜체형은 숙인체형 또 

는 바른체형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의 결과로써 나타난 체형별 연 

령 분포 상황이다. 체형별 연령층을 살펴보면, 바른 

체형은 청년전기가 26.8%, 노년기가 12.1%로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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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마틴식인체계측법에 의한 계측치의 체형별 통계량 (단위:cm, kg, 。)

계측항목

바른 체형

(n = 157)

숙인 체형 

(n = 166)

젖힌체형

(n = 149)
F-test

Dun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H1 신장 157.68 5.04 156.64 5.18 159.18 4.94 4.28** b b a
H2 목뒤점높이 133.70 4.68 132.95 4.36 133.96 4.34 4.61** b b a

높 H3 목옆점높이 132.62 4.74 131,78 3.39 132.82 4.01 2.49
이 H4 목앞점높이 129.35 4.39 128.18 4.37 129.94 4.32 4.07** b ab a
항 H5 목 4cm 상방뒤점높이 137.01 4.87 136.00 4.21 138.08 4.47 5.31** b ab a
목 H6 어깨끝점높이 127.06 4.72 128.20 4.58 130.76 4.12 467** b ab a

H7 앞겨드랑점높이 117.06 4.21 114.25 4.27 119.50 4.17 4.14** ab b a
H8 뒤겨드랑점높이 116.82 4.30 114.82 4.33 119.13 3.56 4.04** ab b a

G9 뒤목밑둘레 1634 0.65 17.30 0.75 15.50 0.58 5.59** ab a b
G10 앞목밑둘레 22.25 0.78 22.46 0.89 22.56 0.77 1.09

레 

항 

목

G11 뒤목밑 4cm 상방둘레 13.42 0.85 13.96 0.60 12.75 0.69 2.86* ab a b
G12 앞목밑 4cm 상방둘레 20.32 0.75 20.11 0.66 21.01 0.79 1.63
G13 진동둘레 37.29 2.86 38.04 2.64 36.57 2.74 4.32** ab a b
G14 앞가슴둘레 43.58 2.56 42.68 2,96 44.92 2.66 5.02** ab b a
G15 뒤가슴둘레 43.12 2.88 44.87 2.34 42.36 2.31 5.78** ab a b
G16 앞허리둘레 34.59 2.88 33.68 2.54 36.14 2.68 8.55*** ab b a
G17 뒤허리둘레 36.47 2.49 37.98 2.47 33.97 2.77 9.12*** b a c

L18 목앞길이 6.01 0.84 4.93 0.42 6.94 0.82 5.16** ab b a
L19 목뒤점〜어깨끝점 19.97 1.23 21.09 0.94 19.06 1.05 3.81* ab a b
L20 목앞점〜어깨끝점 18.93 1.25 18.02 1.07 20.14 1.09 3.68* ab b a
L21 어깨끝점〜뒤겨드랑점 14.91 1.21 15.78 1.87 14.04 1.63 4.94** ab a b
L22 어깨끝점〜앞겨드랑점 12.16 0.56 10.77 1.07 13.52 0.89 5.74** ab b a
L23 목앞점〜유두점 19.65 1.13 19.20 1.23 20.79 1.33 5.27** ab b a
L24 목옆점〜유두점 24.57 1.34 24.09 1.54 25.24 1.42 5.02** ab b a

길 

이 

항 

목

L25 어깨점〜유두점 22.47 1.29 21.87 1.27 23.04 1.34 549** ab b a
L26 목뒤점〜견갑골돌출점 23.79 1.24 24.64 1.60 23.05 1.55 5.51** ab a b
L27 목옆점〜견갑골돌출점 22.95 1.27 24.11 1.38 23.03 1,29 5.06** ab a b
L28 어깨점〜견갑골돌출점 21.64 1.08 22.59 1.26 19.96 1.14 5.97** ab a b
239 앞품 31.43 2.61 30.29 2.85 32.66 2.63 5.53** ab b a
L30 뒤품 36.13 2.96 37.33 3.66 35.03 3.43 5.06** ab a b
L31 앞중심길이 33.48 2,12 32.38 1.62 34.56 1.78 3.65* ab b a
L32 등길이 39.08 2.20 40.01 1.91 38.15 1.83 3.41* ab a b
L33 앞길이 40.48 2.58 39.58 2.45 41.24 2.71 5.87** ab b a
L34 뒤길이 41.16 2.76 42.07 2.84 40.03 2.18 5.39** ab a c
L35 진동깊이 16.58 1.12 17.63 1.41 15.65 1.32 5.06** ab a b
L36 어깨길이 12.55 1.18 12.37 1.13 12.69 0.93 2.98

각도

항목
A37 우어깨경사각도 22.08 4.03 20.86 3.70 23.78 4.12 1.85

무게

항목
W38 체중 55.41 5.93 56.95 6.70 53.93 6.28 3.09* a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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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계측항목

바른체형

(n = 157)

숙인체형

(n = 166)

젖힌체형

(n = 149)
F-test

Dun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너 B39 목밑너비 12.30 0.87 11.95 0.98 12.62 1.15 1.36

비 B40 목밑 4cm 상방너비 10.57 0.58 10.29 0.64 10.70 0.65 1.41

항 B41 어깨너비 36.02 1.58 35.68 1.27 36.57 1.82 1.77

목 B42 가슴너비 27.45 1.61 27.04 1.94 28.05 1.73 1.57

D43 뒤목밑두께 4.30 0.37 4.77 0.62 3.89 0.62 535** ab a b

匸 D44 앞목밑두께 6.99 0.53 6.57 0.78 7.47 0.89 1.69
I D45 목밑 4cm 상방뒤두께 4.06 0.52 4.13 0.42 3.90 0.57 2.88* ab a ab
2以6

목밑 4cm 상방앞두께 6.50 0.48 6.12 0.49 6.74 0.59 1.31
훌 D47

어깨두께 15.63 1.63 16.59 1.27 14.75 1.41 5.98** ab a b
r D48 진동두께 11.33 1.26 11.87 1.59 10.86 1.31 5.73** ab a b

D49 가슴두께 22.92 1.61 23.48 1.72 22.35 1.78 3.57* ab b a

편평율 I 1.09 0.05 1.05 0.05 1.11 0.06 5.53** ab b a
편평율!！ 1.00 0.03 1.00 0.02 1.00 0.02 1.00
편평율 m 2.30 0.08 2.15 0.08 2.48 0.06 5.07** ab b a

1JZ.
편평율 IV 1.19 0.05 1.15 0.07 1.25 0.04 4.72** ab b a

1JJ
Rohrer 지수 141.33 17.25 148.18 18.17 133.71 1726 5.62** ab b a

.134 
지 목앞점〜어깨끝점
수 155

/목뒤점〜어깨끝점 0.95 0.02 0.84 0.03 1.03 0.04 5.78** ab b a
항 156 앞길이/뒤길이 0.98 0.05 0.91 0.06 1.05 0.05 5.25** ab b a
모 156

앞중심길이/등길이 0.86 0.03 0.83 0.04 0.91 0.04 4.87** ab b a
앞품/뒤 품 0.87 0.06 0.81 0.04 0.93 0.07 5.72** ab b a
목밑둘레/가슴둘레 0.44 0.02 0.45 0.04 0.44 0.05 1.84
앞목둘레/뒤목둘레 1.36 0.06 1.30 0.05 1.45 0.07 4.77** ab b a
어깨끝점〜앞겨드랑점

/어깨끝점〜뒤겨드랑점 0.76 0.06 0.71 0.05 0.81 0.05 4.85** ab b a

C62 목밑둘레선둘레차 4.85 1.00 5.09 0.99 4.30 0.93 4.75** ab a b
계 C63 목밑둘레 선전후높이차 I 4.35 0.54 4.77 0.53 4.02 0,60 5.34** ab a b
산 C64 목밑둘레 선전후높이차 !！ 1.08 0.12 1.17 0.18 1.14 0.23 4.65** ab a b
항 C65 목밑둘레선전후높이차m 3.27 0.42 3.60 0.35 2.88 0.37 4.64** ab a b
곡 C66 목옆점높이一어깨끝점높이 5.56 0.45 4.25 0.39 6.67 038 9.45*** b c a

C67 목앞점높이一어깨끝점높이 2.09 0.24 1.88 0.18 2.58 0.22 5.77** ab b a

*P<0 05. **P<0.01, ***P<0.0 이

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중년전기 

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젖힌체형의 경우, 청년 

전기가 24.2%, 노년기가 17.4%로서 청년기에서 노년 

기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후기 이후부터 감 

소하고 있으며 중년후기와 노년기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숙인체형의 경우, 청년전기가 13.2%, 

노년기가 25.9%로서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중년전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청년기로 

갈수록 바른체형과 젖힌체형이 많으며, 노년기로 갈 

수록 숙인체형이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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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표 3＞ 체형과 연령의 분포（간접 계측치의 자료）

연령

체형

청년전기

（19 〜24세）

청년후기 

（25 〜34세）

중년전기

（35~44세）

중년후기

（45 〜 54세）

노년기

（55 〜64세）
총 누계

바른체형 42(26.8) 38(24.2) 30(19.1) 28(17.8) 19(12.1) 157(33.2)

젖힌체형 36(24.2) 32(21.5) 29(19.5) 26(17.4) 26(17.4) 149(31.6)

숙인체형 22(13.2) 27(16.3) 34(20.5) 40(24.1) 43(25.9) 166(35.2)

총 누계 100(21.2) 97(20.6) 93(19.7) 94(19.9) 88(18.6) 472(100)

〈표 4＞ 사진촬영에 의한 계측치의 체형별 통계량 （단위 : °）

계측 항목

바른체형

（n = 157）

숙인체형

（n 느 166）

젖한체형

（n = 149）
F-test

Dun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 A68 목뒤 경사각 24.45 3.26 28.90 3.27 15.56 3.18 8.14*** b a c
잔 A69 목앞경사각 18.75 2.76 21.94 2.72 14.19 3.64 4.71** ab a c
촬 A70 목옆경사각 16.60 2.21 14.02 2.36 18.90 2.74 1.07
영 A71 상반산정중선경사각 19.26 3.67 15.73 3.27 22.73 3.70 3.25** ab b a
항 A72 전면흉부상부경사각 30.34 3.54 26.37 4.57 34.96 3.48 7.56*** b c a
목 A73 견갑골돌출점경사각 26.52 3.14 33.89 3.29 22.85 3.67 7.62*** b a c

*P<0.05, **P<0.01, ***P<0.001

（2） 성인여성 頸 • 肩部의 체형별 특성분석

〈표 4＞는 사진촬영 법 에 의해 계측된 자료를 체 형 

별로 분류한 후 각 체형별 평균, 표준편차, F-test, 

Duncan-test를 구한 결과이다. 전체 6항목 중에서 5항 

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표 4＞의 결과에 의하면 

頸部에서 체형별 변화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항목 

은 목뒤경사각이며 숙인체형〉바른체형〉젖힌체형의 

순으로 각도가 크다. 肩部에서 체형별 변화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항목은 전면흉부경사각과 견갑골 

돌출점경 사각이 다. 전면흉부상부경사각은 젖힌체형 

＞바른체형〉숙인체형의 순으로 각도가 크며, 견갑골 

돌출점경 사각도는 숙인체형〉바른체형〉젖힌 체형의 

순으로 각도가 크다. 따라서 숙인체형은 전면흉부상 

부경사각는 작고 견갑골돌출점경사각은 커서 등이 

굽고 신체가 앞으로 숙여진 형태이며, 젖힌체형은 

전 면흉부상부경 사각는 크고 견 갑골돌출점경 사각은 

작아서 신체가 뒤로 젖혀진 형상을 하고 있음을 설 

명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각도항목에서는 목뒤경사 

각, 전면흉부경사각, 견갑골돌출점 경사각이 체형 별 

특징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진다.

（3） 성인여성 頸 • 肩部의 연령층별 특성분석

〈표 5〉는 계측치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각 평 

균, 표준편차, F-test, Duncan-test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연령별 계측결과에서는 6항목 중에서 5항목에 

서 유의차를 보였다.〈표 5＞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사각도가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커지고 있어 

서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숙인체형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진자료로부터 체형을 

분류해 본〈표 3＞의 결과에서도 노년기에서 숙인체 

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숙（1995）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며 

손희정（1994）과 武藤（1983）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 

이어서 연령증가에 따른 체형의 변화는 개인차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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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진촬영법에 의한 계측치의 연령층별 통계량 （단 위 : : cm）

계측 항목

청년전기

19 〜 24 세 

(n 티 12)

청년후기 

25 〜 34세 

（n니 10）

중년전기 

35 〜44세 

(r^H6)

중년후기 

45 〜 54세 

（间09）

노년기 

55 〜 64세 

(n=102) F-test
Dun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A68 목뒤경사각 22.17 3.21 23.42 320 24.06 3.58 25.18 3.54 26.89 3.95 7.54*** d cd c b a

사지 A69 목앞경사각 16.25 2.76 16.94 2.72 17.09 2.82 18.74 2.95 20.26 3.07 6.41*** d cd c b a

A70 목옆경사각 19.34 4.23 18.02 4.09 18.14 3.91 16.65 3.75 15.54 3.29 1.57

丄冒 A71 상반산정중선경사각 20.86 2.83 19.73 2.67 18.03 2.70 17.64 2.55 15.98 2.59 4.41** a b be be c
°r A72 전면흉부상부경사각 31.34 3.65 30.97 3.57 30.96 3.48 31.73 3.76 27.11 3.36 10.56*** a b b c d

A73 견갑골돌출점경사각 23.52 3.14 24.89 3.29 27.85 3.67 30.93 3.99 31.51 3.04 12.02*** d cd c b a

한 것으로 설명된다. 목뒤경사각도와 목앞경사각도 

는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년후기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목이 앞으로 숙여 

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노화 

로 인하여 근육이 위축된 때문으로 보이는데 중년기 

이후에 목앞점이 낮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 볼 수 

있다. 또한 견갑골돌출점경사각도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커지는 반면 상반신정중선경사각도와 전면흉 

부상부경사각도는 작아지고 있어서 상반신이 앞으 

로 숙여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년 

전 • 후기에 전면흉부상부경사각도가 커지는 현상은 

중년기 이후의 비만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목 

옆경사각도에서는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 

령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것은 4cm 상방 

목밑둘레선의 증가와 뒤목밑둘레의 증가로 인하여 

목부위가 回錐形에서 圓柱形으로 변화해 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찰해 볼 때 각도항목에서 연령의 변 

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항목은 목뒤경사각도, 견갑 

골돌출점 경사각도, 전면 흉부상부경사각도이며 대체 

로 중년전기와 중년후기에 변화의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 써지컬테이프법에 의한 체표면의 채취

（1） 성인여성 頸 • 肩部의 연령층별 특성분석

〈표 6＞은 연령층별로 구분한 계측치의 평균, 표 

준편차, F-test, Duncan-test의 결과이며 전 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어 연령층간의 변화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깨경사각도는 청년기로 갈수록 높아져 

서 처진어깨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년기 여 

성은 앞어깨다아트량이 크고 뒤어깨 다아트량이 작 

아서 젖힌체형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앞목안내 

치는 크고 뒤목안내치는 작아서 노년기 여성에 비해 

뒤목밑둘레가 작음을 나타낸다. 청년기는 앞 • 뒤목 

점의 높이차가 노년기에 비해 작아서 목이 뒤로 젖 

혀진 체형이며, 칼라의 앞중심각도가 커서 원추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써지컬 테이프법에 의 

한 계측치의 연령층별 특징은 청년기는 노년기에 비 

해 앞어깨다아트량과 앞목안내치가 크고 칼라높임 

치수와 앞중심각도는 작아서 목과 어깨가 뒤로 젖혀 

지며 원추형이다.

（2） 성인여성 頸 • 肩部의 체형별 특성분석

〈표 7＞은 칼라와 길의 체표면전개도상에서 직접 

계측한 계측치를 체형별로 분류하여 평균, 표준편차, 

F-test, Duncan-test를 한 결과이며 8항목 중에서 6항 

목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칼라의 체표면전개도에서 앞중심높임치수와 앞 중 

심각도는 모두 숙인체형〉바른체형〉젖힌체형의 순 

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숙인체형의 경우는 

중년기 이후의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뒤목이 

두꺼워지고 목이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이라 본다.

칼라설계에서의 앞중심높임치수는 목뒤점높이와 

목앞점높이와의 차이（목뒤점높이一목앞점높이）에 의 

한 것으로서 목밑둘레선의 彎曲정도를 나타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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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써지컬테이프법에 의한 계측치의 연령층별 통계량 (단 위 : ,°on)

계측 항목

청년전기

19 〜 24세 

(n=30)

청년후기

25 ~ 34세 

(n=30)

중년전기 

35 〜44세 

(n=30)

중년후기

45 〜 54세

(『30)

노년기

55 〜64세 

(n=30) F-test
Dun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원

형

CF74

CB75

앞어깨다아트량 

뒤어깨다아트량

4.02

1.56

0.39

0.06

3.67

2.04

0.37

0.08

3.73
2.19

0.28

0.11

3.89
2.28

0.27

0.16

3.31

2.49

0.22

0.20

7.62냐 

7.15***

a b b b c 

c c b ab a

CF76

CB77

앞어깨경사각도 

뒤어깨경사각도

24.64

20.83

4.15

3.46

23.75

19.73

4.02

3.30

22.53

18.93

3.97

3.18

22.03

18.27

3.88

3.16

가.31

17.43

3.73

3.06

7.67**

7.39**

a b b c c 

a b b c c

CF78

CB79

앞목안내치 

뒤 목안내치

3.62

1.38

0.18

0.12

3.58

1.43

0.23

0.20

3.52
1.47

0.26

0.19

3.41

1.73

0.19

0.21

3.26

L98

0.24

0.20

7.38***

9.72***

a b b c c 

d c c b a

CC80

CC81

칼라높■임치수 

앞중심각도

2.10

22.36

0.43

5.74

2.26
24.38

0.33

5.53

3.09

30.94

0.52

5.85

3.52

38.25

0.34

8.33

4.12

41.63

0.85

5.27

9.47***

9.29* 샤

d c c b a 

d c c b a

* P<0.05, ** P<0.01, ***P<0.001
Duncan test 결과 P<0.05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나는 집단들 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a>b>c>d). 두 문자가 

겹쳐져서 표시된 집단의 의미는 (예 : ab의 경우) a집단보다는 작고 b집단보다는 크지만 a,b 어느 집단과도 유의차는 

없음을 의미한다.

(단위 : : cm)〈표 7> 써지컬테이프법에 의한 계측치의 체형별 통계량

계측항목

바른체형 

(n-30)

숙인체형 

(时))

젖힌체형 

(n-30)
F-test

Ekmcan-
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CF74 앞어깨다아트량 3.58 0.49 2.67 0.42 4.40 0.48 8.02*** b c a
CB75 뒤어깨다아트량 1.98 0.46 2.44 0.20 1.39 031 4.15** ab a b

CF76 앞어깨경사각도 22.94 4.15 20.75 4.02 24.53 3.97 1.76

원 CB77 뒤어깨경사각도 20.03 3.46 19.01 3.30 22.93 3.18 1.51

형 CF78 앞목안내치 3.22 0.28 3.67 0.23 2.52 0.26 6.04*** b a c

CB79 뒤목안내치 1.68 0.22 1.33 0,20 2.01 0.19 348* ab ab a

CC8O 앞중심높임치수 2.63 0.43 3.69 0.74 1.52 0.63 8.56*** b a c

CC81 앞중심각도 28.69 5.74 38.38 6.27 17.94 4.85 8.87*** b a c

* p<0.05, **p<0.01, ***p<0.001

높이 차이가 많은 피험자는 목밑둘레선의 만곡 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높이 차이가 적은 피험자는 만 

곡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앞중심 높 

임치수는 평균 2.82cm로서 문화식 칼라설계법에서 

의 앞중심 높임치수인 1cm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칼라의 

원형설계법 중에서 임원자식 설계법(임원자, 1982) 

은 앞중심 높임치수를 2cm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운자(1986), 박혜숙(1990) 등도 1.5〜2.0cm로서 문 

화식 원형설계법보다 높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바람직하다 

고 보며 밀착형의 칼라와 길원형의 설계시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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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를 고려한 체형별 설계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길의 체표면전개도에서는 앞 • 뒤어깨다아트량과 

앞• 뒤목안내치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뒤어깨 

다아트량과 뒤 목안내치에서는 숙인체형〉바른체형〉 

젖힌체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앞어깨다아트량과 앞 

뒤목안내치에서는 젖힌체형〉바른체형〉숙인체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서 숙인체형은 견갑골이 돌출되 

어 있고 젖힌체형은 가슴이 돌출되어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체표면전개도 상에서 체형 

별 특징을 설명하는 인자는 앞 • 뒤어깨다아트량과 

앞 • 뒤목안내치, 앞중심높임치수, 앞중심각도이다.

2. 성인여성의 頸 • 肩部의 인자분석

성인여성 549명을 대상으로 직접계측법, 간접계 

측법, 써지컬테이프법에 의하여 계측한 81개 항목을 

대상으로 인자분석을 한 후, 연령층별, 체형별로 형 

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1)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연령층별 인자분석

성인여성의 頸部와 肩部의 형태인자가 연령의 변 

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를 파악해 보기 위 

하여 각 연령층별로 주성분분석을 행하였다. 해석항 

목의 선정기준은 저n보의 전체 성인여성의 주성분분 

석 때와 동일하며 연령항목을 추가하였다.〈표 8>~ 

〈표 12>는 성인여성의 연령층별 인자분석의 결과이 

며〈표 13>는 각 연령층별로 頸部와 肩部의 주성분 

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것을 피험자 전체의 주성분 

요인과 비교한 것이다. 인자의 수와 인자의 내용을 

나타내는 계측항목의 인자부하량은 각 연령층이 전 

체 연령층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 

는 전체집단과 각 연령집단 간의 변화양상만을 살펴 

보기 위하여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내용 

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8>〜〈표 12>의 연령충별 인자분포의 특징 

은 청년층으로 갈수록 頸部와 肩部의 크기 인자와 형 

태인자가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체의 자세요인이 되는 측면형상인자가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연령의 증 

가에 따른 의복설계는 측면에서의 각도항목의 변화, 

즉 측면체형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청년기에 

서는 측면형상인자가 저】5주성분의 요인이었으나 중 

년전기부터 급격한 체형의 변화를 가져와 노년기에 

는 20%이상의 기여율로 변화하게 되 었다. 중년기 이

（단위 : %）〈표 8> 청년전기의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4.93 20.0 20.0 頸 • 肩部의 크기인자

2 4.71 17.0 37.0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3 3.83 14.7 51.7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4 2.55 9.2 60.9 肩部의 형태인자

5 1.80 8.1 69.0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단위 : %）〈표 9> 청년후기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 기여율 인자의 내용

1 5.31 23.5 23.5 頸 • 肩部의 크기인자

2 4.43 14.9 38.4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3 3.72 11.2 49.6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4 2.34 7.2 56.8 肩部의 형태인자

5 1.61 6.9 63.7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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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표 10> 중년전기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5.67 25.4 25.4 頸 • 肩部의 크기인자

2 4.84 18.2 43.6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3 4.02 16.7 60.3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4 2.94 6.4 66.7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5 1.79 4.4 71.1 肩部의 형태인자

（단위 : %）〈표 11> 중년후기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4.93 21.0 21.0 頸 • 肩部의 크기인자

2 4.29 17.4 38.4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3 3.75 12.8 51.2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4 2.36 9.4 60,6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5 1.86 6.9 67.5 肩部의 형태인자

（단위 : %）〈표 12> 노년기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4.20 20.6 20.6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2 3.83 15.8 36.4 頸 • 肩部의 크기인자

3 3.02 10.4 46.8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4 2.16 7.6 54.4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5 1.61 5.7 60.1 肩部의 형태인자

후 또는 노년기 이후에는 측면자세를 고려한 의복설 

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13〉의 전체와 각 연령별로 頸部와 肩部의 주 

성분의 요인의 비교에서도 연령별로 인자의 순서만 

약간씩 바뀌고 있을 뿐 새로운 인자가 출현하거나 

주요인자가 사라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다. 따라서 

頸部와 肩部의 경우는 변량분석에서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인정되나 의복설계를 위한 頸部와 肩部의 유 

형화의 관점에서는 연령에 따른 변화를 따로 고려하 

지 않아도 좋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河村이 頸部 

와 肩部는 연령에 의해서 보다는 개인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한 결과와 같다.

3）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체형별 인자분석

성인여성의 頸部와 肩部의 형태인자가 연령의 체 

형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를 파악해 보기 위 

하여 각 체형집단별 주성분분석 행하였다. 해석항목 

의 선정기준은 전체 성인여성의 주성분분석 때와 동 

일하다.〈표 14>〜〈표 16>은 성인여성의 체형집단 

별 인자분석의 결과이며〈표 17>은 각 체형진단 별 

로 頸部와 肩部의 주성분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것을 

피험자 전체의 주성분 요인과 비교한 것이다. 연령집 

단별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수와 인자의 내용 

을 나타내는 계측항목의 인자부하량은 각 체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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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체집단과 연령층별 주성분의 비교

전체

（19 〜64세）

청년전기

（19~24세）

청년후기

（25 〜 34세）

중년전기 

（35 〜45 세）

중년후기

（45 〜54）

노년기

（55 〜64）

인자 1
頸 • 肩部의 

크기 인자

頸 •肩部의 

크기 인자

頸 • 肩部의 

크기 인자

頸 • 肩部의

크기 인자

頸 •肩部의 

크기 인자

31 •，肩部의 

측면형상 인자

인자 2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 인자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 인자

頸部의 

목밑레선 

차이 인자

頸 •后部늬 

측면힝상 인자

■' 甄 * 虜部측'

면헝상 인지

頸 • 肩部의 

크기인자

인자 3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頸部의 

목둘레선 

차이인자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인자 4
頸 •肩部의 

측면헝상 인자

肩部의

형태 인자

肩部의

형태 인자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인자 5
肩部의

형태 인자

頸 •肩部의 

측면형상 인차

頸 •肩의 

측면형상 인자
后部의 형태 인자

肩部의

형태 인자

肩部의

형태 인자

（단위 : %）〈표 14> 바른체형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5.63 22.1 22.1 頸 • 肩部의 크기인자

2 4.60 18.2 40.3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3 3.83 10.7 51.0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4 3.05 8.2 59.2 肩部의 형태인자

5 1.60 6.1 65.3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단위 : %）〈표 15> 숙인체형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5.93 23.3 233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2 4.73 16.4 39.7 頸 • 肩部의 크기인자

3 3.39 11.7 51.4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4 3.10 9.2 60.6 肩部의 형태인자

5 2.02 6.0 66.6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전체집단 또는 연령층별 집단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 

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체집단과 각 체형집단 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 

여율, 인자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14>〜〈표 16>의 체형별 인자분포의 특징은, 

바른체형은 頸部와 肩部의 크기인자와 형태인자가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집단과 유사한 인 

자를 구성하고 있다. 숙인체형과 젖힌체형은 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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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표 16> 젖힌체형의 頸 • 肩部의 인자의 내용

인자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인자의 내용

1 6.02 24.7 24.7 頸 • 肩部의 측면형상인자

2 4.92 19.3 44.0 頸 • 肩部의 크기인자

3 4.78 10.2 54.4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인자

4 3.40 8.4 62.8 肩部의 형태인자

5 2.20 7.0 69.8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표 17> 전체집단과 체형별 주성분분석의 비교

전 체 바른체형 숙인체형 젖힌체형

인자 1
頸 • 肩部의 크기 

인자

頸 • 肩部의 

크기 인자
® • 肩部의 측면형상

頸•肩部의 측편형상 

얊자

인자 2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 인자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 인자
頸•肩部의 크기 인자 頸 • 肩部의 크기 인자

인자 3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頸部의 단면형상 및 

목길이 인자

인자 4
頸 • 肩部의 측면형상 

인자
眉部의 형태 인자

肩部의 형태 

인자
肩部의 형태 인자

인자 5 肩部의 형태 인자
頸，肩部의 

측편형삼 인자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인자

頸部의 목밑둘레선 

차이얀자

분포가 자세요인이 되는 측면형상인자가 주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체형의 변화에 따 

른 의복설계는 측면에서의 각도항목의 변화에 유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7>의 전체와 각 체형별로 頸部와 肩部의 주 

성분의 요인의 비교에서도 체형별로 인자의 순서만 

약간씩 바뀌고 있을 뿐 새로운 인자가 출현하거나 

주요인자가 사라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다. 따라서 

頸部와 肩部의 경우는 연령층별 • 체형별 구분없이 

전체집단의 유형화만으로도 의복설계를 위한 유형 

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여성 549명을 대상으로 직접계측 

법 간접계측법, 써지컬테이프법에 의하여 頸 • 肩部 

를 계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증별, 체형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頸 • 肩部의 연령별 특성

① 중년기 이후부터 목과 어깨의 뒤두께가 증가 

하여 체표면각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연령별 

로 길원형을 설계할 때에는 길원형의 뒤목깊이의 설 

정을 연령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하다고 본다.

② 중년기 이후부터 목밑둘레차이가 현저히 증가 

하여 청년기는 원통형, 중 • 노년기는 원추형을 이루 

고 있다. 따라서 칼라원형설계에서 목밑둘레선과 목 

밑 4cm 상방의둘레선의 설정방법을 청년기와 중 • 

노년기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③ 중년기 이후부터 목밑둘레선의 전• 후높이차 

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칼라설계에서 앞중심높 

임치수의 설정방법을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고 본다.

④ 중년기 이후부터 목과 어깨가 앞으로 숙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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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체형으로 이행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요인은 의복의 길원형과 칼라원형의 설계에서 뒤목 

둘레의 위치와 깊이, 다아트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頸 • 肩部의 체형별 특성

바른체형, 숙인체형, 젖힌체형의 체형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항목은 각도항목이며 목뒤경사 

각, 전면흉부경사각, 견갑골돌출점경사각이 체형 별 

특징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체형별, 연령별 頸部와 肩部의 주성분의 요인 

의 비교

인자의 순서만 약간씩 바뀌고 있을 뿐 새로운 인 

자가 출현하거나 주요인자가 사라지는 등의 큰 변화 

는 없다. 따라서 頸部와 肩部의 경우는 연령층별 • 

체형별 구분없이 전체집단의 유형화만으로도 의복 

설계를 위한 유형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색인어 : 頸部 및 肩部의 유형, 5가지 연령층, 숙 

인체형, 젖힌체형, 바른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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